
실질임금 공방,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일괄 안 제시 요구에, 사측은 아직 검토 중

어제 9/3일(목) 9차 임금교섭이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이 요구안을 전달한 지 벌써 두 달째

다. 그러나 교섭을 진행할수록 공감대 형성보다 실질임금을 두고 공방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얘기하는 실질임금 정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월급제 도입 이후 11년이 지났고, 

지금의 급여 수준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소하자는 요구다.

■ 월급제 11년, 임금교섭에 확인된 것!

사측은 교섭에서“당시 102%로 맞췄다. 임금인상 효과의 차이는 부정하지 않는다. 평균연

봉 1억370만원에는 잔업, 특근이 포함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실질임금 정체 해소와 거리가 멀다. 월급제라며 잔업 특근이 웬말인가

월급제 이전과 비교하면 △상여금 600%와 당시 O/T 35시간의 수혜액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

다. △생산성 향상은 17.5%였는데, 보전 수당으로 월정액 31만원이 책정되었다. 그마저 28

만원으로 기본급화되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주차수당이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야간수당과 연차수당이 조정되었다. △임금체계에 맞게 임금인상 방법도 달랐어야 했다.

구분 월급제 이전 월급제 이후 비고
상여금 750% 150% 600% 기본급화

상여금 O/T 262.5시간/750% 60시간/150% 연 210시간 O/T 효과 감소
보전수당 - 31만원(28만원 기본급화) 약 17.5% 생산성 향상 
주차수당 통상급으로 지급 기본급으로 지급 통상급–기본급=차액 감소
야간수당 70% 50% 20% 감소
연차수당 150% 100% 50% 감소

임금인상 효과 12개월 + 750%(19.5) 12개월 + 150%(13.5) 임금인상 6개월치 수혜 감소
월급제 효과 100% 102% 고정급 효과 2% 상승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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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 임금인상 방법도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사측이 주장한 월급제 취지가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 단축, 임금저하 없는 급여라고 했다. 

월급제 도입 전과 그다음 해를 비교하면 분명 102%였기 때문에 고정급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처음 설계한 월급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조합원들은 실질임금이 정체되었다고 한다. 그럼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 월급제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자는 것!

노동조합도 월급제 합의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 제도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도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는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통해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당시 월급제는 고정급을 높이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11년이 지나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

던 문제들이 나타났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임금 저하 없는 급여’ 취지는 무색

해졌고‘잔업 특근을 해야 하는 고단한 월급제’‘높은 생산성만 남은 월급제’로 남았을 뿐이다.

25년 임금인상은 호봉승급분 31,839원 포함 136,839원이었다. 과거처럼 상여금 600%가 그

대로 있었다면 상여금에도 반영되어 연간 82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상여금

에 포함되었던 년 O/T 210시간도 임금이 오를 때마다 함께 상승하는 구조였다. 

2020년 임금동결, 21년 6만5천원, 22년 7만1천원, 23년 7만8천원, 24년 9만3천원이 임금인상되었다. 

월급제 이전에는 임금인상이 얼마였을까? 그래서 지금은 월급제 보완은 중요하다. 그렇다

고 월급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월급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월급제 수당

과 기본 O/T 20시간 요구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14년 당시 임금인상 요구 자료의 일부다.

만도노동조합 조합원 기초 임금현황(2014년 3월 기준)

평 균 월 할 평균(단위 : 원,%)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 평균임금 기본급 통상임금 고정상여

44.6세 19.9년 4.0명 4,509,770
2,232,012

(49.49%)

2,475,542

(54.89%)
1,898,144


